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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3년 교육기본통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는 2012년부터 연평균 -2.4% 감소하여 약 520

만 명인 것에 반해, 다문화 학생은 연평균 13.6% 증가

하여 전체 학생의 3.5%를 차지한 약 18만 명으로 집계

되었다(교육부, 2023). 이러한 증가 추세에 발맞춰 정

부에서는 다문화 학생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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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학령기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궤적과 사회적 지지(부모, 또래, 교사)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

소년패널조사(MAPS) 2기 1 ~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4 ~ 6학년 아동 2,271명의 데이터

를 잠재성장모형과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4 ~ 6학

년 기간 동안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선형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있었다. 둘째,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사회적 지지(부모, 또래, 교사)는 자

아존중감 초기치와 변화율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자아존중감의 변

화율과 4학년 시기의 사회적 지지(부모, 또래, 교사)는 6학년 시기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

었다. 본 연구는 고학년으로 접어드는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과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부모, 또

래 및 교사의 지지가 중요한 보호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적응, 다문화 아동, 잠재성장모형

Abstract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trajectory of self-esteem and the longitudinal

pathways between self-esteem trajectories, social support (from parents, peers, and 

teachers), and school life adaptation in multicultural children.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1st to 3rd waves of the Multicultural Youth Panel Survey (MAPS 2nd) involving 2,271

elementary school children. Data were analyzed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LGM)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from fourth

to sixth grade, the trajectory of self-esteem among multicultural children decreased line-

arly over time, with significant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intercept and slope of 

self-esteem. Second, in the fourth grade, social support from parents, peers, and teach-

ers significantly affected the trajectory of self-esteem. Third, both the slope of self-es-

teem and social support significantly influenced school life adaptation in the sixth grade. 

These results suggest that supportive social relationships are crucial protective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self-esteem in multicultural children. For future interventions target-

ing low self-esteem, it is essential to foster supportive relationships with parents, peers,

and teachers, and to promote positive emotional experiences during late childhood.

Keywords self-esteem, social support, school life adaptation, multi-cultural children, 

latent growth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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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다문화 정책과 교육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

정을 차별 없이 수용할 준비가 부족하여 이들이 상처

받고 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다. 특

히 다문화 아동의 학업 부진, 비행, 가족 및 또래와의 

갈등,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노력과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이중 문화를 경험하면서 심리

적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부모 중 어머니

가 외국인인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사

회적 적응 문제 등으로 인해 자녀는 심리적⋅사회적 

지원을 받기 어렵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박은민, 2015; Liu, Jiang, 

Li, & Yang, 2021). 이러한 상황은 다문화 가정의 어머

니들이 대부분 이주 여성으로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

족하고, 자녀의 교육 및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

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 아동의 특

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하게 성

장하고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학령기는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고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지내기 때문에 학교적

응은 다문화 여부를 떠나 이 시기 아동에게 매우 중요

한 과업이다. 학교생활 적응은 아동이 학교 환경과 개

인 욕구 간 균형을 이루고 교사 및 친구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능동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학교적응 

여부는 건강한 성장뿐만 아니라 이후 상급학교의 적응

과 성인기 안정적인 삶을 예측한다(Wentzel, Russell, & 

Baker, 2014).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하는 

시기의 학교생활은 개인의 삶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

며 변화가 큰 시점이다. 이희정 등(2010)은 종단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에 학교적

응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학교적응의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학교적응력을 증진하기 위한 개입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다문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자아존중감

은 긍정적인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며 개인 적응력의 중

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권혜진, 성미영, 2014). 자

아존중감은 자신이 지각한 자아에 대한 평가적 태도로

서, 원만한 또래 및 교사관계, 학교 규칙 준수, 적극적인 

학습태도 등 학교생활 전반에 적응을 돕는다(Swann, 

Chang-Schneider, & Larsen MaClarty, 2007). 선행연구

(박준성, 최영진, 정태연, 2015)에 따르면, 자아존중감

이 높은 아동은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부정

적 정서를 조절하여 학교생활 적응이 높았으며, 수십 

년 후에도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th & Robins, 2014).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일생동안 이루어지며 상대적으

로 안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발달양상에 대한 결

과는 선행연구마다 다소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 발달에 대한 종단연구를 종합하면, 초등학

교 고학년에 접어들기 이전까지는 증가하다가 이후 감

소하거나 안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영

미, 2023; Harter, 1999; Krauss, Orth, & Robins, 2020).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아동이 자신을 또래와 

비교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사회적 집단에 따라 자아를 

정의하기 시작하면서 자아존중감에 있어 개인차가 나

타날 가능성이 높다(Ruble & Frey, 1991). 다문화 아동

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아

동의 적응 지표이자 부정적 경험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여 심리적 적응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임을 횡단연구를 통해 밝혔

다(범령옥, 임선아, 2024; Zhao, Zheng, Pan, & Zhou, 

2021). 그러나 횡단적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

해 종단적 연구는 동일한 대상의 데이터를 여러 시점

에 걸쳐 수집하여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

고 개인차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후기 학령기

는 신체 및 심리적 변화가 급변하면서 불안정성이 높

아지고 개인차가 안정기로 접어드는 시기(Steinberg & 

Morris, 2001)이므로 종단연구를 통해 발달단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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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적응수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일상에서 영향을 받는 사회적 관

계의 질을 의미하며, 이는 다문화 아동의 심리⋅정서 문

제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

로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또래나 교사와

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며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

작용은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준다(Ikiz & Caker, 

2010).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는다고 지각한 아동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여도 심리적 적응력이 높고 자

아존중감이 높았다(Liu et al., 2021). 이때 아동이 실제

로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의 정도보다는 자신이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영향을 준다. 즉 부모, 

또래, 교사와 같은 가까운 관계와 유대감을 느끼고 지

지받는 정도에 따라 주관적 안정감을 다르게 느낀다. 

아동의 주요 사회적 지지원 중 가장 기본적인 형태

는 최초의 애착 대상인 부모이다. 학령기는 또래와의 관

계가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부모는 여전히 아동

에게 가장 중요한 안식처이며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Markiewicz, 

Lawford, Doyle, & Haggart, 2006). 부모와 친근한 관

계에 있는 아동은 부모와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아동

에 비해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녔으며, 부모의 적절한 

관심과 적극적인 경청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발달에 

도움을 주었다(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가정과 더불어 학교는 아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며 

확장된 형태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중요한 장소이다. 

아동의 개인적 관계망에서 또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

하는 애착 대상으로 사회 및 정서적 지지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부적응 상황에서 보호적 기능을 담당한다

(Wilkinson, 2004).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아동의 사회

적 유능감을 느끼며 자아기능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자

아존중감을 증진시킨다(Gorrese & Ruggieri, 2013). 또

한 아동이 또래관계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만족스럽

다고 평가할수록 자아존중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즉 또래 영향력이 커지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에 또래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래 문화를 공유하는 아

동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한다. 반면, 또래에게서 

소외감을 느끼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아동

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이보람, 

박혜준, 2016).

교사 역시 아동기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한 사회적 지지원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와의 관

계가 원만하고 친밀한 아동은 자아존중감 수준은 높았

으며 학업중단이나 비행에 관여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전혜숙, 전종설, 2020). 특히, 교사는 다문화 

아동의 문화적응 및 학교적응 과정에서 언어격차, 학습

부진, 따돌림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줌으로써 보호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인 교사관계가 아동에게 중요한 심리⋅사회적 자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방성아, 2024).

종합하면, 학령기 다문화 아동은 이중 문화를 경험

하며 이로 인해 심리적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언어적 장벽, 문화적 차이, 

사회적 적응 문제 등이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자아존중감 저하와 학교

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원인 부모, 또래 및 교사와 긍정

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아동은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발달하며 이후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요

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지금

까지 다수의 연구는 대부분 횡단적 접근에 의존하여 특

정 시점에서의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는 데 그쳤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인과관계를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고자 종단적 접근을 통해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

화궤적을 분석하고, 부모, 또래 및 교사의 사회적 지지

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 아동의 이해를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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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다문화 아동(초등학교 4 ~ 6학년)의 자

아존중감의 변화궤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 아동의 사회적 

지지(부모, 또래, 교사),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 

및 학교생활 적응 간의 종단적 구조관계는 어떠

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패

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2기 자료를 사용하였다. MAPS 2기 자료는 2019년 초

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매

년 자료를 수집한 종단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

도(초4), 2차년도(초5), 3차년도(초6)에 모두 참여한 아

동 총 2.271명(남아 1,156명, 50.9%)의 데이터를 활용

하였다. 2019년 자료를 기준으로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아동 10.05세(SD = .30), 어머니 37.64세(SD = 

5.64), 아버지 48.37세(SD = 6.25)로 나타났다. 부모 중 

어머니만 외국인인 경우는 1,852명(81.5%)으로 가장 많

았고,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는 361명(15.9%), 아

버지만 외국인인 경우는 58명 (2.6%) 순이었다. 아버지

의 최종학력은 고졸(53.0%), 4년제 대졸(14.6%), 중졸 

이하(11.8%) 순으로 많았으며,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고

졸(44.5%), 중졸 이하(29.5%), 4년제 대졸(13.0%) 순으

로 많았다. 거주 지역은 경기도(28.2%), 경상권(24.8%), 

충청 및 강원권(17.5%) 울산시(5.9%) 순으로 많았다.

2. 측정도구

1) 자아존중감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

렬, 2017)에서 발췌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은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 자신

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등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아동이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1차년도 .80, 2차년도 .82, 3차년도 

.85, 전체 .83이었다. 

2) 부모 지지

김순규(2001)가 개발한 부모의 교육적 지원 및 기대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6문항(예: 

‘부모님은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아

동이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에게서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신뢰도는 .89이었다.

3) 또래 지지

한미현(1996)이 개발한 척도 중 친구와 관련된 항목

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문항(예: ‘내 친

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아동이 5점 Likert 척

도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5이

었다.

4) 교사 지지

한미현(1996)이 개발한 척도 중 교사 지지 8개 문항

을 3개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문항(예: ‘우리 담임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

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

사의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

뢰도는 .8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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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생활 적응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등, 2017)에서 발췌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문항은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우

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등이다. 아동이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

교생활 적응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

뢰도는 .79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에 이르기까지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의 양상과 개인차

를 알아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에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의 부모, 또래 및 교사 지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6학년 시기 학교생활 적응 간의 구조관계를 검

증하고자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

의 적합도는 χ2과 함께 절대적합지수 RMSEA와 증분

적합지수 TLI와 CFI를 사용하였다. RMSEA는 .05이하, 

TLI와 CFI는 .90이상일 때 모형의 적합성이 좋음을 의

미한다(Hu & Bentler, 1999). 결측치 처리를 위해 완전

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으며 자료는 SPSS 21.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1에 제

시되었다. 왜도는 절댓값 2미만, 첨도는 절댓값 7미만

으로 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하였으며(West, Finch, & 

Curran, 1995), 자아존중감 평균은 소폭 감소하다가 증

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상관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은 1

차년도 부모, 또래 및 교사 지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

(.18 ~ .47)을 보였으며, 3차년도 학교생활 적응과 정적 

상관(.18 ~ .24)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3개 시점에서 동일

하게 측정된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을 추

정하기 위해 무조건모형으로 무변화 모형, 선형 모형, 

이차함수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여 표 2

에 제시하였다.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 선형모형이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선형모형의 TLI와 CFI값이 가장 높았고, RMSEA

값이 가장 낮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선형모형의 모수 추정치는 표 3

과 같다.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의 초기치 

예측평균은 3.28, 변화율의 예측평균은 -.02로 통계적

1 2 3 4 5 6 7

1. 1차 자아존중감 -

2. 2차 자아존중감 .35** -

3. 3차 자아존중감 .27**   .39** -

4. 1차 부모 지지 .47**   .28**   .24** -

5. 1차 또래 지지 .39**   .28**   .19**   .34** -

6. 1차 교사 지지 .35**  .23*   .18**   .36**   .44** -

7. 3차 학교생활 적응 .18**  .24*   .24**   .23**   .19**   .24** -

M 3.29 3.24 3.25 3.34 3.85 3.79 3.20

SD .56  .52  .50  .54  .82  .81  .45

Skewness -.64 -.46 -.34 -.55 -.49 -.36 -.14

Kurtosis .95 1.06  .90  .27  .12  .05  .77

*p < .05, **p < .01.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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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즉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시기에 이르기까지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3.28

에서 매년 -.02씩 평균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

산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 변화궤적

에 있어 개인차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공분산을 살펴

보면,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일

차변화율이 낮았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낮은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의 폭이 적은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3.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궤적, 1차년도 사회

적 지지 및 3차년도 학교생활 적응 간의 인과관계를 파

악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여 분

석하였다.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는 χ2(df = 28, p < 

.001) = 216.85, TLI = .95, CFI = .97, RMSEA = .05로 

모형의 적합도가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아동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학교생활 적

응 간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첫째,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부모, 또래 및 교사 지지

는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모두 유의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부

모, 또래 및 교사로부터 심리⋅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아동일수록 자아존중감의 초기치가 

더 높았으며 감소율은 낮았다. 둘째, 자아존중감의 초

기치는 6학년 시기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하지 않은 

반면,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이 높을수록 6학년 시기의 학

구분 초기치 변화율

평균 3.28*** -.02**

분산  .14***  .02***

공분산 초기치 ↔ 변화율 = -.03 (-.56***)

Note. 괄호 안은 표준화된 상관계수임.
**p < .01, ***p < .001. 

표 3. 자아존중감 변화에 대한 이차함수 모형의 추정치

*p < .05, ***p < .001. 

그림 1. 구조모형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 모형 28.49*** 6 .96 .95 .06

선형 모형 19.31*** 4 .98 .98 .04

이차함수 모형 15.20** 2 .93 .94 .06

**p < .01, ***p < .001.

표 2.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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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생활 적응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부모, 또래, 교사로부터 받은 

지지는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

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사

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은 아동은 6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

화청소년패널조사(MAPS) 2기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

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 초

등학교 4학년 시기의 사회적 지지(부모, 또래, 교사), 

그리고 6학년 시기 학교생활 적응 간의 구조관계를 검

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에 이르기까지 다문

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였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이 모두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나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에는 개

인차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시

기에 또래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던 아동은 학년이 올

라갈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비교적 천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또래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았던 아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

존중감 수준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학령기에 자아존중감 수준이 대체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며 개인차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와 일

치한다(Harter, 1999).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다

가 11 ~ 15세에는 개인차도 안정적이라고 주장한 연구

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Krauss, Orth, & Robins, 2020). 

이는 다문화 아동이 학령기 동안 겪는 이중 문화 적응

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을 시사한다.

다문화 아동은 학령기에 요구되는 발달과업 이외에

도 이중 문화를 경험하면서 겪는 심리적 적응의 어려

움이 더해진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낮은 다문화 아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 폭이 커진다는 본 연구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 심리

상담이나 지도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초기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았

더라도 6학년이 될 때까지 감소 추이를 보이므로 다문

화 아동이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사회적 지지, 즉 부모, 

또래 및 교사관계는 자아존중감 초기치와 변화율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 또래, 교사로부터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고 느낄수록 자아존중감의 초기치는 더 높

경로 Β S.E. β

부모 지지(1차) → 자아존중감 초기치  .32*** .02  .50

부모 지지(1차) → 자아존중감 변화율 -.09*** .01 -.32

또래 지지(1차) → 자아존중감 초기치  .22*** .02  .34

또래 지지(1차) → 자아존중감 변화율 -.06*** .01 -.21

교사 지지(1차) → 자아존중감 초기치  .13*** .02  .20

교사 지지(1차) → 자아존중감 변화율 -.03* .01 -.11

자아존중감 초기치 → 학교생활 적응(3차)  .05 .07  .06

자아존중감 변화율 → 학교생활 적응(3차) 2.04*** .26  .87

부모 지지(1차) → 학교생활 적응(3차)  .27*** .05  .42

또래 지지(1차) → 학교생활 적응(3차)  .16*** .04  .24

교사 지지(1차) → 학교생활 적응(3차)  .17*** .03  .26

*p < .05, ***p < .001.

표 4.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구조모형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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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율의 변화추세는 더 느리

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모, 또래, 교사와의 지지적인 

관계가 자아존중감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것을 보여준다.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사회적 지지

가 자아존중감뿐만 아니라 이후 6학년까지의 자아존중

감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문화 아동

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궤적 중 변화

율만이 6학년 시기의 학교생활 적응을 유의하게 예측

하였다. 즉 4학년 시기의 초기 자아존중감 수준이 아닌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자아존중감 변화궤적이 이후 학

교생활 적응을 예측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의 흐

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감소 폭이 클수록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자아존중감의 감소 폭이 적

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자아존중감의 개인차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범령옥, 임선아, 2024).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자아

존중감이 감소하기 시작하며 학교생활 적응이 가장 어

려운 전환점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 결과

는 다문화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

속적인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넷째,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 아동의 사회적 지지는 

6학년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학년으로 진입하는 4학년 시

기의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 부적응을 보호

해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에

서 경험하는 부모, 또래, 교사와의 긍정적이고 지지적

인 관계는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보호 요인이 되며, 

이는 상급학교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국다

문화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2)에 따르면, 초등

학교 고학년의 다문화 아동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적응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학교생활과 문화가 달라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다문화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

게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어린 시기부터 다문화 

수용성과 포용적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전국다문화가족실

태조사(여성가족부, 2022)에서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

중감은 5점 척도 중 3.63점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

서는 4점 척도 중 3.24 ~ 3.29점대를 보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사용된 척도의 차이에서 기

인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평

가 방법을 활용하여 자아존중감의 측정 신뢰성을 높이

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다중평정자, 면접, 관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아존중감의 다양한 측면을 보

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아존

중감 척도는 자아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정도를 묻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

를 양극단으로 하는 전통적인 단일 차원의 개념에서 

벗어나 부정적 자아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 자아 평가

와 독립적인 별개의 차원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정득, 이종석, 2015). 따라서 추

후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차원을 다각적인 관점에

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인 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자아존

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에

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

중감 변화궤적을 종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심리적 발

달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 또래, 교사와 같은 사회적 지지가 자아

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어, 다문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적응을 위

한 실질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프로

그램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

한 의의는 다문화 사회에서 아동의 심리적 발달과 적

응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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